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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누는 행복 |  SOS 복지지원 대상자의 감사편지

※�아산재단은 ‘SOS 복지지원사업’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.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.  

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현영입니다. 이혼 후 힘들게 세 아이

를 키워 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자활근무를 하면서 적금도 들고, 자립하기 위해서 열심

히 일했습니다. 아이들에게 가난과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고, 아이들에게 떳

떳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 방통대 교육학과를 다니며 사회복지사와 건강관리사 공부를 

했습니다. 

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빈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.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

월세마저 내지 못하게 되자 비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. 

20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생사도 모르고, 어머니는 재혼하신 후 연락

이 끊겼습니다. 그런데 2019년 여름, 갑자기 거래은행 압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. 저 모

르게 어머니가 카드 대출을 받았고, 그 돈을 갚지 않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

다.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. 

자활급여는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가고, 월세는 6개월이나 밀렸습니다. 제 사정을 아는 

집주인도 오래 기다려줬지만 결국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을 비워

달라고 했습니다. 

 너무나 힘든 사건 앞에 희망마저 빼앗기고 비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. 아이들과 함

께 지낼 집마저 지키지 못하게 되니 눈앞이 깜깜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. 

 자립을 도와주셨던 구청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고, 그때 아산재

단을 연결해주셔서 곧 밀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살 곳이 생기니 마음이 안정

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사회복지사라는 제 꿈을 펼칠 수 있도

록 꾸준히 노력하고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. 차근차근 

계획을 세워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. 

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장 힘든 순간에 다시 한 발 내딛을 

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산재단이 주신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성

실히 살아가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  김현영 드림 

가 장  힘 든  

순 간 에  힘 이  

되 어  주 셨 어 요  


